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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 125-149

사이버스페이스와 여성 정체성의 재구성
15)

장정희

1. 머리말: 사이버문화와 여성

사이버문화 시대의 과학 및 정보기술 혁명, 기계와 인간의 결합 등이 

논의되는 가운데 인간 주체, 지식, 자연과 문화의 관계 등은 혁신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과학기술에서 철학, 문화연구, 지리학

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세계의 이해를 위해 학문 간의 탈경

계적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과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가 우리의 일과 생활 전반을 지배함에 따라 점차 사이버스페이스

와 실질적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상호작용하는 양상은 일상적 현상

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한 사이버문화

에 대한 이해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사이버문화는 다양한 학문적 전통과 이론적 관점들을 포괄할 뿐만 아

니라 통섭적 연구방법과 접근을 보이고 있는 복합적 분야이며 여전히 

생성중인 분야로서 탈경계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실제 해외연구의 경우 

장정희 광운대학교 문화산업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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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과학, 커뮤니케이션, 종교 등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으며 J 프로우(J. Frow)와 M 모리스(M. Morris)의 지적처럼 

이러한 사이버문화 연구는 방법적 불순성과 격렬한 혼합을 특징으로 하

고 있다(Frow and Morris 327). 데이비드 벨(David Bell)도 사이버문

화 연구는 진행 중인 영역임에 주목하면서 대표적인 20개의 영역을 지목

하고 있다(10).1) 

이처럼 여러 평자들이 지적하듯 이 영역은 아직 완결된 체계와 방법론

이 정립되지 않은 ‘과정’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사이버문화 연구는 1990

년대 중반 경부터 본격화되면서 문화연구와 문학연구의 관점에서 이루어

진 텍스트적 분석의 방법과 사회학적 전통에 근거한 경험론적 연구를 

볼 수 있고 페미니스트 사이버 연구나 사이보그 연구 등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이버문화 영역이 여전히 형성중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이버

와 관련된 기술이 지속적으로 진전됨에 따라 이에 기반을 둔 스토리나 

생각들이 계속 진전되고 복합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이버 문화와 여성의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 틀과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끊임없이 따르고 있다. 이제 현실적으로 21세기 과학기술과 

정보화의 진전을 고려하지 않고 현시대 여성 정체성이나 여성 육체의 

문제를 논할 수 없는 상황임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논의 

가운데 사이버스페이스 논의는 현재성을 지닌 주요한 담론으로서 21세기 

여성의 삶에 어떠한 방향과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

 1) 데이비드 벨이 지적한 20개 영역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컴퓨터 과학과 

관련된 사이버테크노과학, 새로운 기술의 사용, 사용자, 새 기술의 충격들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연구, SF나 사이버펑크와 같은 문학이론과 

연구들, 새 미디어에 관련된 미디어 연구, 즉  SF나 디지털 영화 만들기, 분배소비에 

관련된 새 미디어 연구, 과학과 기술에 대한 철학 연구, 정보와 지식경제 속의 

변화하는 작업패턴에 대한 경제학 및 조직 연구, 과학과 기술에 관련된 페미니스트 

연구,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이론들, 사이버스페이스의 물질적 

상징적 경험적 차원, 사이버문화 형식 및 실행, 정치학, 정체성, 사이버 문화적 

생산과 소비를 이해하기 위한 문화 연구적 접근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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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점이다. IT 강국으로 정보기술이 세계 어느 지역보다 발달해있으며 

사이버스페이스가 일상의 중대한 활동영역이자 곧 실천으로 이어지는 우

리 현실에서 사이버문화나 사이버스페이스의 의미는 매우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 사이버스페이스, 인공지능, 사이보그 등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

문화론은 포스트페미니즘에서 어떠한 의의와 가치를 지닌 것인지, 사이버 

문화연구에서 사이버스페이스와 여성 정체성의 문제, 여성 육체의 문제는 

어떠한 방향으로 구성되어야하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관심과 탐구는 학문 간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

루어지고 있는 만큼 21세기의 여성 삶에 사이버스페이스의 의미는 무엇

이며 사이버스페이스와 여성 정체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사이버스페이스는 육체 이탈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젠더를 변

형하여 정체성의 실험을 시도하는 공간인가, 실제 육체가 부정되고 가상

의 육체만이 활동 가능한 영역인지, 여성과 관련하여 기존 권력이나 제도

의 서열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영역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논문은 특히 사이버 문화의 중심 개념인 사이버스페이스의 속성

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하여 여성 정체성의 구성 문제, 여성 육체의 문제

를 짚어보아 사이버시대의 페미니즘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2. 사이버스페이스와 여성  

 

다양한 논의들에서 공통으로 지적되는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징들은 기

존의 공간 개념을 변화시키고 있다. 사이버스페이스와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이 인간의 거주환경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공간의 

유동적, 탈경계적 속성은 윌리엄 깁슨(William Gibson)의 유명한 SF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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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뉴로맨서󰡕(Neuromancer)에서 사이버스페이스라는 용어가 처음 사

용되면서 이미 예견되고 있다.  

사이버스페이스. 매일 수백만의 합법적 이용자들이 일상으로 경험

하는 공감각적 환상...인간이 만든 시스템의 모든 컴퓨터 저장장치로

부터 추출된 정보의 도표적 재현. 상상할 수 없는 없는 복합성.  마음

의 비공간에 배치된 빛의 행렬들, 정보의 군집체와 무리. 도시의 빛처

럼 멀어져가는 곳(67). 

  

이러한 생생한 묘사는 예측키 힘든 복합성을 지닌 공간으로서의 특색

과 미래에 강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공간의 의미를 내포한다. 깁슨

의 소설뿐만 아니라  SF 콘텐츠들에서 사이버스페이스는 순수하게 커뮤

니케이션 넷 워크의 정보 영역으로 묘사되어왔다. 이러한 근거로 사이버

스페이스는 탈육체화된 정보에 근거한 의식 영역으로 생각되었다. 사이

버스페이스에서 물질화된 육체의 배제, 공감각적 환상은 기존의 의사소

통과 다른 패턴의 만남을 보여주며 아울러 기존 공간의 다양한 경계들이 

허물어지고 유동성, 불확정성이 특징인 공간이 된다. 이러한 깁슨적 정의

는 이후 여러 영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새로운 영역, 가상의 영역

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많은 담론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대해 일부는 사이버스페이스가 너무 막연한 개념이라 디지털, 혹은 뉴미

디어와 같은 특정한 영역을 붙여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벨은 사이버스페

이스란 용어가 기술, 이용과 이용자, 체험, 스토리와 이미지들을 함께 

접어서 포괄하기에 지속적인 호소력과 개념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본

다(4). 벨의 지적대로 실상 사이버스페이스란 용어가 가장 포괄적이고 

호소력있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성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어떻게 재현되며 사이버기술이나 사이버

스페이스의 사용도 젠더화된 것인가, 즉 사이버스페이스는 젠더의 상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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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또 다른 영역일까의 문제는 여전히 쟁점이 되는 

영역이다. 이는 곧 과학기술이 여성에게 해방적 기능을 하는가, 여전히 

젠더를 재생산하는 데 머무는 것인가의 쟁점과 연관된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이루고 있다. 사이버시대의 기술이 여성에게 

다시 억압의 굴레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의는 과학기술 영역에서 여성은 

다시 억압 대상이 된다는 관점을 취한다. 이러한 논의들에서는 사이버시

대에 젠더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른 대안을 탐색

해야함을 주장한다. 주디스 스콰이어즈(Judith Squires)는 사이버페미니

즘이 여성을 해방시켰다고 보는 사디 플랜트(Sadie Plant)나 다너 해러

웨이(Donna Haraway)의 사이버문화 페미니즘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다. 스콰이어즈는 사이보그나 사이버문화에 주력하는 현상을 “사이버에 

대한 열광”(cyberdrool)으로 지칭하면서 이를 경계해야한다고 보고 명확

히 정의될 수 있는 물질론적 페미니즘의 필요성을 주장한다(360). 스콰

이어즈는 플랜트나 해러웨이의 논의가 기술에 격앙된 해방적 비전을 낭

만적으로 투사하고 있다고 본다. 아울러 해러웨이는 계몽주의 인식론을 

부정했지만 스콰이어즈는 이러한 인식론에서 얻을 것이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360-373). 

주디 와이즈먼(Judy Wajcman)도 󰡔페미니즘과 기술의 대면󰡕
(Feminism Confronts Technology)에서 남성성과 기술의 연결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은 양성 사이의 불공평한 권력관계를 낳는다고 

보고 있다(137).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신시아 콕번(Cynthia Cockburn)

도 기술적 면은 남성성과 연루되는 것으로 보았다(7). 이러한 양상은 디지

털 기술까지도 확장된다고 보고 여성이 기술에 접근한다 해도 가부장적 

지배 가치관의 축도 안에 남는다고 보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급진적 

페미니즘의 해결책은 기술을 거부하고 여성의 힘으로 유기적 육체의 가치

를 재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사이버문화시대에 실재의 육체에 

중점을 두어 여성성을 재수립하려는 데 초점을 두려는 것이나 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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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나 육체와 근접한 것으로 본질화시키는 것으로 또 다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중문화에서도 과학기술과 여성성의 문제는 쟁점이 된다. 사이보그

가 대중문화에서 젠더의 상투적 이미지를 재생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논의들을 주목해볼 수 있다. 특히 사이보그 이미지에 초점을 

둘 경우 페미니스트적 유토피아의 상징으로 물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

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매리 도안(Mary Doanne)의 경우 페미니

스트 여성작가들이 젠더 경계를 없애는 것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여성성

에 대한 관습적 이해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110- 

121). 이와 유사하게 수잔 호손(Susan Hawthorne)도 사이버페미니스

트의 기술-인간 찬양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실제 세계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실제 여성의 산 경험의 현실에 위협이 되는 가상적,  탈영토화

된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해 회의적이며 “실제 육체”(real body)의 중요성

에 초점을 둔다(217).

이러한 비판적 관점들과 달리 사이버스페이스와 사이보그를 여성에게 

해방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논의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

다. 특히 최근의 사이버페미니즘은 기술과 남성성을 연관시켜보는 전통

적인 관점을 거부하며 근본적으로 여성을 사이버스페이스의 능동적인 행

위자로 설정한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육체화, 탈육체화, 가상육체화

와 같은 과정은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다. 

새로운 젠더 가능성과 정체성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경우, 사이버스페이

스를 유용한 영역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이버스페이스나 

사이보그가 포스트휴먼시대 여성의 가능성을 위한 여성의 정체성을 찾는 

하나의 출구로 작용하고 있는 점에 초점을 둘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계를 벗어나 다양한 종의 공존 가능성이 주장되면서 타자의 경험도 

주요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다.2) 

이러한 논의에서 사이버페미니즘은 여성이 기술의 희생자라는 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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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서 여성이 자신의 쾌락을 위해 기술 문화적 공간에 거주할 수 있다

는 사실에 초점을 둔다. 이 가운데서 사디 플랜트(Sadie Plant)는 젠더화

된 기술개념을 거부하고 여성이 실제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경제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사이버스페이스는 여성에게 부재의 장소라기보

다 긍정의 장소로서 이 공간에서 여성의 차이성은 여성에게 장애물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남성 권력이라는 개념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것으

로  본다(60). 플랜트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여성이 컴퓨터나 인공두뇌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 기제(simulation mechanism)이며 이

러한 자격으로 여성과 자연을 연관시킨 범주 구성을 해체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여성의 이러한  정치 행위를 통해 자아를 실행할 수 있다고 

본다(58-59). 플랜트와 같은 사이버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사이버시

대의 정보기술이나 과학기술이 여성에게 더 해방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육체화, 탈육체화, 재육체화는 여성과 남성에게 

다른 과정으로 작용하는 것일까, 젠더정체성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일까, 물질적 육체가 사라지고 사이버스페이스상의 육체는 육체

를 초월하는 유토피아적 판타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 실제 육체의 

의미란 무엇인가? 사이버스페이스와 연루된 사이버기술의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의 육체 및 여성의 정체성은 새로운 변형의 가능성이 있을까? 

사이버스페이스나 사이버기술과 젠더의 관계는 어떠한가, 사이버스페이

 2) 이러한 과학기술과 페미니즘의 관계 논의에서 해러웨이의 󰡔사이보그론󰡕은 가장 

중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해러웨이에서 파생된 논의들은 21세기 여성 주체성과 

자연, 문화, 지식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다(Simians 155-161). 사이보그론은 

육체적 실재의 방식이나 여성의 공유경험이라는 보편적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고 사이보그는 사이버문화 시대에 여성의 정체성이 재구축될 

가능성, 즉 여성의 정체성을 찾는 하나의 수사로서 주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사이보그론에서 더 확장된 해러웨이의 동반종론에 대해서는 기계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을 포함한 다양한 종의 공존 가능성이 어떻게 미래 삶과 페미니즘의 

방향에 지침을 마련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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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나 사이보그를 해방적 실체로 볼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는 사이버스페이스가 자신의 정체성을 능

동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고, 다원적 정체성을 실현할 기회를 

주는 점을 출발점으로 해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육

체를 재구현함으로써 여성은 사이버스페이스라는 기술의 매트릭스에 연

루되고 새로운 관계망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전통적인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넘어서 새로운 관계망이 이루어지는 양상이 이미 우리가 

접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성과 기술의 관계를 포함하는 사이

버문화 연구의 방향, 특히 사이버스페이스와 여성 연구의 방향은 단순한 

정신/육체, 물질/비물질의 이분법을 넘어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스페이스와 여성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위협자/ 혜택자

의 논리로 파악할 수 없다. 관점이 서로 대립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여성 정체성이 새로이 탐색될 필요성과 방향 모

색에 초점을 두는 점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사이버스페이스의 유동성, 

탈경계성으로 인해 끊임없는 변형의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어 한 범주로 

정의내릴 수 없는 변수가 늘 따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주체-기술의 관계

에 대해 다른 사고방식이 요청되고 여성 육체나 정체성의 정치학 탐색에 

새로운 출구가 필요하다. 여성 주체의 관습적 모형이 변형되며 자연/문

화, 자아/타자, 유기체/기술, 사이버스페이스/실질공간의 이분법이 어떻

게 해체될 수 있는가를 모색하는 작업이야말로 여성의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출구가 될 수 있다.   

사이버스페이스와 사이버문화적 기술들은 실제 여성이 거주하는 세계

에서 볼 수 있는 만큼이나 권력관계들을 포함한다. 다이앤 큐리어

(Dianne Currier)는 사이버 육체들의 젠더화된 속성을 탐색하려는 작업

에서 출발하여, 육체는 차이와 주체성의 터전이자 기술과의 접촉 지점임

을 주목하면서 사이버문화에서 탈육체화를 강조하는 것은 오래된 정신/육

체의 이분법이 여전히 근거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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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큐리어는 이처럼 사이버스페이스에서도 오래된 이분법이 근거로 

작용하는 데 대한 대안으로 들뢰즈(Giles Deleuze)와 가타리((Félix 

Guattari)의 배치(assemblages)의 이론을 빌어서 정체성의 논리를 다시 

구성하고 있다. 육체와 기술은 1+1의 이분법적 정체성 개념이 아니며 

육체는 고정된 하나의 패턴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타 육체들, 대상들, 

제도들, 기술들, 기호체제들, 권력관계들의 복합적 배치 안에서 분절되거

나 현실화되는 것이며 (“articulated or actualized, within complex 

assemblages of other bodies, objects, institutions, technologies, 

regimes of signs, and relations of power”) 결코 통합되거나 안정적인 

실체로 되지 않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Currier 264). 이러

한 큐리어의 논의는 사이버스페이스와 육체담론에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

하고 있다. “배치”와 관련하여 구성되는 육체의 속성을 다시 살펴보는 

작업은 사이버페미니즘에도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사회 기술적 형성이라는 맥락에서 이러한 육체의 구성들을 보게 된다

면 페미니스트들은 현재 작동중인 권력관계를 감지할 수 있으며 기존의 

배치들을 전복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방향을 잡아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큐리어의 논의는 사이버문화의 사회적 

구성뿐만 아니라 문화적 기술적 구성에 대해 탈경계적 성격에 주목하게 

해주며 사이버스페이스와 육체, 젠더 논의에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해주

고 있다.  

큐리어의 지적대로 사이버스페이스가 여성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

능성들을 탐색하는 것은 단순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광대하고 복합적

인 프로젝트가 될 수밖에 없다(254). 사이버스페이스의 여성들은 페미니

즘, 정체성, 성차, 의사소통, 사회적 문화적 제도, 공동체, 권력, 지식과 

같은 주요문제들을 탐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의 상호작용을 통해 실

체화된 권력관계는 어떠한 것이며 여성들에게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문제를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관계들이 어떻게 도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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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변형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주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복합

적이며 일터나 가정에서  다양한 기술을 접하는 여성들로부터 기술과 

여성, 남성들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이론적 틀

과 지식의 양태에 이르기까지 복합적 단계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한다. 

새로운 소통 공간인 사이버스페이스가 어떻게 여성에게 변형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가는 이러한 기술의 속성과 남성, 여성의 속성을 탐색하여 

어떻게 새로운 관계로 전이되는가의 문제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3. 사이버시대의 육체와 정체성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논의 가운데 사이버스페이스에 취하게 되는 

가상의 육체(virtual body)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다. 즉 사이버스페이스

로 진입 시 육체를 이탈하는 과정은 가상 육체를 취하는 과정인데 이러한 

소재를 중심으로 한 대중문화 콘텐츠에서는 실제 육체를 벗어나서 사이

버스페이스의 세계에 거주하기도 하고 아예 이 영역에서 영원히 거주하

는 양상을 주로 다룬다.3) 다시 말해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여 육체는 현

실에 남는 것이며, 정신이 사이버스페이스에서 활동하는 패턴이 중심이 

된다. 이러한 양상에서 고찰되다시피 정보에 기반을 둔 사이버스페이스

의 속성은 실제 물질적 육체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이처럼 육체가 제외되

는 것에서 정체성의 변형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찾는다. 

이러한 육체논의는 궁극적으로 이분법적 대립에 근거한 사고 패턴의 

정체성 논리에 갇혀있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인공두뇌학과 SF 콘텐

츠들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은 육체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이 유동하는 의

 3) 소설 󰡔뉴로맨서󰡕뿐만 아니라 영화 <매트릭스>나 <인셉션> 등에서 이러한 모티브들

을 볼 수 있다. 사이버스페이스로 진입하는 것은 정신이며 육체는 현실에 남아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육체/정신의 이분법적 구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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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라는 개념이다. 이는 사이버스페이스 담론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육체/정신의 논의형태이다. 이러한 급진적 분리는 정보를 사이

버스페이스의 수단이나 장치로 강조하기 때문이다. 기술과 개인의 관계

에서 정보를 결정적 요인으로 보는 경우 육체보다 정보를 우위에 두기 

쉽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정보는 물질보다 더 우위에 있는 특권적 용어

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정보와 물질의 이분법적 구분은 사이버

스페이스에 대한 일상적 개념들에 팽배해있다.   

구체적인 실체의 육체와 기술적 도구들, 사이버스페이스 영역과 육체 

관계를 이론화하는 데 물론 정보가 결정적인 원칙이 된다. 그러나 육체는 

그대로 있고 사이버스페이스로 진입하는 주체는 정신이라는 이분법적 접

근은 물질/비물질, 육체/정신의 이분법을 재생산하는 것과 같다. 사이버

스페이스의 속성은 이러한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있다. 

사이버스페이스의 가상 육체를 논할 때 주요한 점은 가상세계가 완성

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에 있다는 점이다. 사이버스페

이스의 공간적 특징은 과정(process)이 중심으로 진행되며 유목적 성격

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유목적 성격은 고정된 육체 개념이나 정체성 

개념을 함유하지 않는다. 이점에서 사이버스페이스의 유목성은 로지 브

라이도티(Rosi Braidotti)의 유목개념과도 통한다. 브라이도티는 우리가 

영원한 변형과 잡종화, 유목의 과정에 있으며 이러한 ‘사이’의 상태들과 

단계들은 이미 수립되어있는 이론적 재현의 방식에 도전하는 것으로 본

다. 브라이도티는 통합적 정체성이나 육체담론을 시도하지 않으며 

(Metamorphoses 2). 브라이도티의 유목적 상황 이미지는 주체의 복수

성, 유동성을 상정하고 있다. 

해러웨이의 “분열된 정체성”(fractured identities) 개념도 유사한 성격

을 지닌다(Simians 155-161). 해러웨이는 통합적 정체성 혹은 체험을 

총체화하려는 시도를 거부하며 여성이라는 공통된 이름으로 타자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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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하려는 입장을 부정한다. 특히 해러웨이의 사이보그는 젠더를 초월

한 존재로서 여성적 총체의 체험을 부정하며 사이보그의 정체성은 상황

에 따라 유동적인 특성을 지닌 것임을 알 수 있다. 해러웨이는 차라리 

쥴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의 여성개념이 청년이나 동성애자처

럼 역사적 집단으로 상정된 점에 주목하면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속

의 여성, 즉 사회적 범주로 구축된 여성 개념이 페미니즘에 더 적합하다

는 관점을 보인다.   

실상 해러웨이의 분열된 정체성 개념은 여성을 부정한다기 보다 타자

(여성, 유색인종, 자연, 노동자, 동물 등)를 고립시키는 이원론 비판과 

통한다. 지속적으로 하나라는 통합신화가 환영일 따름이라는 해러웨이의 

주장은 고도의 기술문화가 중심인 사이버시대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 고

도의 기술문화에서는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서 누가 만들고 누가 만들어

졌는지 명백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자신은 생물학과 같은 공식적 

담론 안에서건, 통합회로 안의 가정경제 같은 일상에서건 사이보그, 혼

종, 모자이크, 괴물이며 이처럼 경계해체와 융합이 특징인 정체성의 구성

은 본질적 여성 개념을 넘어서서 유동적 정체성 개념을 수립하는 의미가 

있다(장정희 275).

캐서린 해일즈(Katherine Hayles)의 논의 역시 포스트모던 시대, 사

이버시대에 정체성의 탈경계적 성격에 주목한다. 해일즈는 이미 우리가 

포스트휴먼이 되었다는 가정 하에 유기체와 시뮬레이션, 인공지능 매커

니즘 사이에 경계를 두지 않으며, 인간과 인공지능이 각기 다른 형태로 

진화하는 포스트휴먼 상황에 대해 논한다. 정보기술과 문화사 탐구방식

을 결합한 방법론으로 정보가 어떻게 육체를 잃어버렸는지, 즉 물질화된 

형태와 이에서 분리된 총체로 개념화되는가, 사이버네틱 담론에서 자유

주의 휴머니즘적 주체가 어떻게 분해되는가를 분석한다. 인간의 육체는 

교환되고 상호침투되고 서로 다른 정보 진행 시스템과 뒤섞일 수 있는 

정보의 특별한 분배로 된다. 해일즈는 포스트휴머니즘이 여성에게 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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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포스트의 개념이 종결이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변형과 변화의 과정을 함축하고 있음에 초점을 둔다. 사이버 문화시

대, 유동성과 우연성(fluidity and contingency)이 특징인 시대에 사이

보그 이론은 성, 주체성, 정체성의 창조적 탐색을 위한 하나의 풀(pool)

이자, 남성, 여성 양자를 위해 해방적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Hayles 283-91). 

이처럼 다양한 논의들에서 보다시피 사이버문화 시대의 정체성 문제

는 열린 가능성의 문제로 접근되며 인간이 거주하는 세계의 개념을 변형

시키고 있다. 호워드 레이골드(Howard Rheigold) 의 주장처럼 인터넷 

공간 같은 사이버스페이스는 성, 인종, 연령 등이 배제될 수 있는 보다 

평등한 공간을 허용한다(26). 레이골드는 인종, 젠더, 연령, 국적, 육체적 

외양은 원하지 않으면 명백하게 밝히지 않아도 되는 이 공간의 속성을 

잘 지적한다. 이러한 경우 인종, 젠더, 등이 생물학적으로 구체성이 부여

된 육체라기보다 사회적․ 문화적 가치관과 기대를 육체에 각인시키는 방

식으로 의미가 부여된다. 그러므로 육체는 이러한 경우 정보영역으로 들

어가지 못하는 단순한 물질적 육체가 아니다. 즉 주체를 억압하는 사회범

주들과 가치들이 새겨지고 이러한 사회범주와 가치들에 의해 형성되는 

과정이 육체가 된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육체의 변형이 이루어진다면 

이처럼 기존의 이분법과 타협을 이룬 육체들을 넘어서는 데 있는 것이다. 

다양한 사이버스페이스와 육체논의는 페미니스트들에게 생물학적 육

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 타자, 대상이라는 역사적 범주를 넘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정의 

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에서는 탈육

체, 탈영토적 사이버스페이스와 육체의 물질성의 관계를 여전히 육체/정

신, 물질/비물질의 대립항의 틀에서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페미

니스트들의 사이버스페이스 분석에서 탈육체에 대한 논의들을 볼 수 있

으며 사이버스페이스가 제공하는 정체성 재구성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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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육체와의 피할 수 없는 끈이 남아있다고 주장한다.4) 주체가 아무리 

가상적이 되더라도 항상 육체는 남아있으며, 역사적으로 육체와 기술, 

공동체는 서로를 구성해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의 가

상 육체와 실제 육체는 대립적 개념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존의 이분법

적 대립항의 구조와 연관된 정체성 논리가 사이버스페이스를 통해 재생

되는 양상은 사이버스페이스 담론이나 이를 주제로 만든 문화 산물들에

서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즉 여성 육체들이 어떻게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이용되어 이러한 정체성의 논리를 재생산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육체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획득하는 새로운 정체성의 개념은 

보다 복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가상적인 존재와 물질적 존재는 서로 

얽히어 있으며 가상공간의 육체는 물론 프로그래밍을 통해 변환될 수 

있다. 실제 젠더도 바뀔 수 있으며 피부색도 일시적으로 망각될 수 있고 

나이와 육체의 질병도 피할 수 있다, 이처럼 육체를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어떤 형태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물질적 육체가 배제되는 이분법적 사고에 기반을 두기 쉽다.  

가상의 육체를 구성하는 과정에는 가상의 육체와 실제 육체의 관계를 

수정된 방식이지만 유지하려는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 육체는 스스

로 구성한 정체성을 더 정확히 재현하려는 개인의 욕망을 따라 재구성되

 4) 특히 앤 발사모(Anne Balsamo)는 주체와 기술의 연관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질주의적 기반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물질적 육체의 중요성을 지적하

면서 이에 기반을 두어야 젠더, 인종 등의 담론이 생성될 수 있다고 본다((“Forms 

of Technological Embodiment” 220). 사이보그와 젠더 문제에 대해  사이보그와 

퀴어 사이의 관계, 사이보그 신학의 가능성, 내재와 초월에 대한 지배적 이해에 

도전의 의미를 탐색한다. 발사모의 주장은 사이보그들이 실은 포스트모던 아이콘이

며 기술적 남성 상상계에 의해 침투된 문화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것이다. 사이보그의 

지배적 재현은 인간, 기계, 여성성에 대한 부르주아적적 개념을 다시 확인케 함으로

써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다시 몰입하게 한다는 것이다(Technologies of the 
Gendered Body: Reading Cyborg Women 154). 발사모는 물질주의적 기반을 

중시하고 물질적 육체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이에 기반을 두어야 젠더, 인종 

등의 담론이 생성될 수 있다고 본다 (“Forms of Technological Embodiment”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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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상의 육체는 실제 육체를 완전히 저버리지 않으며 

오히려, 육체의 속성을 다른 맥락으로 새로이 만들려는 시도와 연루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육체의 재현들, 의미들과 기능들은 재형성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젠더도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변형 가능성이 매우 큰 것

으로 볼 수 있다. 사이버스페이스의 변형 가능성 가운데 젠더는 변형의 

핵심 터전이 되는데 젠더는 두 가지 양태로 작용한다(Currier 261).  첫

째 그것은 기존의 물질적 성적 육체에 부가된 젠더와 구분된다. 실제 

세계에서는 쉽게 분리될 수 없는 것이지만 가상성, 탈육체성으로 인해 

젠더 패턴은 없어질 수 있다. 두 번째로 젠더는 순수한 정보의 사이버스

페이스 안에서 자유로이 유동하는 패턴이므로, 개인은 자유로운 틀을 취

하여 자신의 의지대로 기존 젠더를 무효화할 수 있다. 실제로 인터넷 

공간에서 많은 여성들이 남성의 젠더로 활동하거나 젠더와 관련없는 실

체로 활동하기도 한다.  

실상 젠더는 최근 페미니즘 이론에서 매우 여러 의미를 적재하고 있는 

담론으로서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전개될 때는 문제화되는 개념이 된다. 

육체와 젠더는 강력한 유대가 있지만 급진적인 기술의 중재로 이러한 

관계를 바꾸어놓을 수 있다. 즉 젠더와 물질적 육체를 연관시키는 기존의 

젠더 구성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다른 패턴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사실

이 주목받아왔다. 지속적으로 사이버스페이스의 젠더 모형은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왔으며 육체와 관련된 젠더 구성 패턴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

이 제시되고 있다.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육체, 남성성, 여성성은 사이버

적 변형을 향한 욕망 속에서 새로운 젠더 관계를 이룰 수 있고, 젠더는 

하나의 패턴으로 규정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므로 젠더를 분리할 수 

있는 정보패턴으로 보는 것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육체를 제대로 규명하

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5)

 5) 큐리어는 젠더를 분리 가능한 정보패턴으로 보고 있는 세리 터클(Sherry Turkle), 

린 처니(Lyn Cherney), 레즐리 리건 세이드(Leslie Regan Shade), 등이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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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육체와 육체를 새로이 만들 수 있는 각종 기술, 이의 상호작용 

가능성의 관점에서 볼 때 통합된 육체를 어떻게 규정하는 가는 점점 어렵

게 되었다. 큐리어는 기술과 개인의 육체관계를 볼 때 정체성과 동일성을 

강화하는 대신 육체와 기술에 대한 대안적 이해나 새로운 이해는 들뢰즈와 

가타리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본다(264). 즉 육체와 기술의 상호관계를 생각

해볼 때 기존의 정체성의 정치학에 갇히지 않을 가능성은 들뢰즈와 가타리

의 배치의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차이성의 영역을 열어줄 

수 있으며 사이버스페이스와 여성의 육체 구성에 관심을 지닌 페미니즘에 

유용한 창구가 될 수 있다. 큐리어는 배치의 가능성에 대해 이분법적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다양성을 창출해낼 수 있는 점을 강조한다.

배치는 요소들의 기능적 혼합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요소들

이 통합되고 안정되거나 자기 정체적 총체나 대상들로 이해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각 배치마다 구성요소들의 힘과 흐름은 다른 요소들의 

힘과 흐름과 만나고 연결된다. 이러한 만남들의 결과로서 생기는 분

포는 배치를 구성한다. 다양한 대상과 총체들의 만남에 관련되어있지

만 이는 추가함으로써 연결하는 생체 기술적 모형이 아니다.…오히려 

육체들과 다른 요소들은 각 배치 안에서 임시적 연결과 정렬을 만들

어내는 다양성의 영역들이다(263).  

배치의 요소들이 서로 다른 복합성들과 혼합되는 복합성들이라면 각

각의 혼합은 앞선 혼합과 다른 복합성들을 생성해낼 것이다 이러한 양태

로 각 요소는 각 배치 안에서 새로운 연결점을 이루는 또 다른 존재가 

된다. 이러한 배치의 내용들은 결코 지속적이거나 안정적으로 되지 않으

며 개별화되거나 자기정체성을 갖지 않는다. 특별한 배치의 맥락 안에서 

관점에 근거하여 사이버스페이스의 젠더 문제에 접근한다고 보고 이들이 이분법적 

논리에 갇혀있다고 보고 있다(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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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의 흐름들은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정보, 물질, 사고, 분자, 움직임

들, 파편들이 특별히 인식 가능한 영역과 기능들 안에 배치되어서 유입되

는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이루어지는 배치 요소들 간의 만남은 권력의 위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오히려 복합성의 흐름이나 힘, 강도(intensity)들이 서

로 연결되고 다른 흐름, 힘, 복합성들과 연결되어서 또 다른 복합성들이 

정교하게 구축된다. 이러한 구축이 혼종(hybrid) 혹은 변이들이며 이들

은 서로 다른 종류를 형성하므로 하나의 단일한 총체로 추적될 수 없다.

이처럼 다른 요소들의 움직임이 배치를 구성한다면 그 요소들은 하나

의 정체성이나 이분법적 대립항들의 구도를 따라 조직화되지 않는다. 배

치는 파편의 집합들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전체와 구성의 관계에 전혀 

다른 각도의 이해를 제공한다. 복합성들 간의 연결로 구성되어있기 때문

에 배치는 구성요소의 합이라도 요소를 초월하거나 조직화하는 구조에 

의해 질서화되거나 지배되지 않는다. 이러한 구성으로 인해 하나의 배치 

안에 구성요소의 어떤 변화나 변경은 새로운 배치를 가져오게 된다.6)  

그러므로 배치의 개념은 육체를 이해하는 두 가지 연장된 접근을 제시

하고 있다. 첫째, 육체는 물질적, 화학적, 전기충동의 조합이면서 어떤 

불변의 패턴으로 고정되지 않는다. 연속적으로 흐름 속에 있고 환경들과 

대상들과 담론영역에 개방되어 있다. 둘째로 특이한 육체들은 다른 육체

들, 결코 통합되거나 안정화되지 않는 대상들, 제도들, 기술들, 기호체계

들, 권력관계들의 복합적인 배치 안에서 구성되거나 실제화된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육체와 정신의 관계도 탈경계적 관점에서 접근되

어야 할 것이다. 어떤 것이 위계상 더 우위라고 말할 수 없고 두 요소들

은 동일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큐리어의 말처럼 육체도 이러한 관점에

 6) 배치에 대한 설명은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성이나 이에 진입하는 육체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 이분법을 넘어설 수 있는 유용한 근거로 배치를 제시한 큐리어의 

논의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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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면 일시적이며 주변을 둘러싼 대상들, 지식들, 지리들, 제도적 실행

들의 흐름과의 관련이라는 복합적 영역 안에서 형체를 취하는 것이다

(264). 엘리자베스 그로쯔(Elizabeth Grosz)는 이러한 육체들을 “과정, 

기관, 흐름, 에너지, 육체적 본질들, 비육체적 사건들, 속도와 연속 등의 

불연속적, 비총체적 시리즈”로 묘사한다(164). 이러한 그로쯔의 육체에 

대한 이해는 정신/육체의 이분법을 넘어서 육체구성의 복합적인 요소들

을 포괄하고 있다. 아울러 들뢰즈와 가타리가 이야기한 배치의 개념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를 탐색하는 페미니스트에게 들뢰즈와 가타리가 시사

한 이론적 변환들은 기술과 사이버스페이스의 문제에 하나의 틀에 갇히

지 않은 정체성의 실마리를 제공하며 변형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복합성

의 임의적 배치라는 개념이나 구성요소들이 다른 요소들과의 지엽적 특

이한 구성을 이룬다는 개념은 육체와 기술 사이의 조우 방식에 하나의 

대안을 제공해줄 수 있다. 이제 기술이 육체에 가한 효과들을 측정하는 

방법론이 아니라 육체, 기술, 실행들, 대상들, 담론들이 특이한 배치에서 

어떤 구성을 이루는 가 추적하는 방법론이 페미니스트들에게 유용한 지

침이 된다.

그러므로 사이버스페이스에 진입하는 육체의 문제는 단지 정신/육체

의 분리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육체가 특이한 실행들의 활동

들, 교환들, 회로들안에서 구성되는가를 추적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여

성의 육체는 더욱이 여러 실행들과 회로들안에서 어떠한 구도로 배치되

는 가의 문제가 주요하다. 즉 사이버화된 육체와 물질적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에너지와 충동들과 전자적 회로 등이 결합하여 새로

운 형태들을 구성하게 되며 문화, 정보, 기호, 성, 대화, 접촉 등의 흐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육체의 구성은 차별화된다. 이

처럼 차별화되는 구성들을 추적하는 문제는 이미 고정된 육체 모형이나 

정체성을 탐색하는 작업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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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들과 다른 요소들은 각 배치 안에서 임시적 연결과 정렬을 만들어

내는 다양성의 영역들이라는 들뢰즈의 배치 개념은 복합성을 상정하고 

있으며 이는 배치된 육체들과 기술들, 사이버스페이스의 실행들이 어떻

게 지식과 권력제도와 교차하는지 검토하는 진단 도구를 제공한다

(Currier 265). 즉 이를 통해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실행과 담론들은 어

떠한가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다. 정체성의 주요 요소인 지식과 권력의 

구조들이 초월적이고 통합적 구조들보다는 배치의 기능적 요소들로 재위

치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체성의 인식론적 구조들을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요소들을 밝히거나 정의하기보다는 정체성이 구축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즉 어떻게 권력 구성이 육체, 주체, 기술의 

다른 형성들을 시사해줄 수 있는 정체성의 경계 지점과 연관되는지 검토

해보는 일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사이버시대의 여성 정체성과 권력의 관

계에 대한 새로운 패턴을 모색할 수 있다. 

페미니스트들의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접근이 이처럼 들뢰즈식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주장 가운데 큐리어는 여성 정체성 구성의 방향을 제

시한다.

 

 첫째로 우리는 사이버스페이스 자체를 단순히 기술적으로 생성된 

정보공간이나 장소로 이해해서는 안되며 기술적, 사회적, 담론적, 물

질적, 비물질적 요소들로 구성된 일련의 배치들로 이해해야한다. 그

러면, 어떻게 권력관계들이 배치들을 관통하는지, 어떻게 여성성과 

남성성의 담론과 실행들이 기술과 기술적 인공물들과 교차하는지, 어

떤 위계질서가 기능하는지, 어떤 특별하고 지역적인 연합을 통해서 

육체와 기술들이 구성되는지를 분별해내기 위해 그러한 배치들의 지

형도를 만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두번째로 육체와 기술, 정보의 흐

름, 권력관계, 사회제도 및 실행 사이의 교차영역들을 추적하고 나면, 

역시 배치를 가로지르는 일련의 탈주들과 차이의 움직임들을 탐색하

기 시작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의 움직임들이야말로 그 자체로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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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것이다. 아울러 이 움직임들은 육체의 새로운 연결과 구성으로 

새로운 영역을 생성해낼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그 영역에서는 새

롭고 자율적이며 자유로운 여성의 구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266).  

이러한 재배치 과정들을 통해 권력관계와 지식관계에 대한 보다 섬세

하고 복합적인 이해가 나올 수 있다. 권력과 지식관계의 재배치 과정에서 

사이버스페이스의 육체 변형 가능성과 정체성의 변형 가능성이 생성될 

수 있는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 기술, 육체의 새로운 배치 관계 속에서 

여성의 육체 및 정체성 구성도 가상공간/실제공간, 정신/육체의 이분법

을 넘어설 수 있다.  

다시 말해 큐리어는 들뢰즈와 가타리에 근거한 기술에 대한 대안적 

생각들이 이분법적 정체성의 논리에 맞설 수 있는 개념적 전환을 이뤄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255).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면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의 여성 육체는 실제 육체와 분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 육체와 

가상 육체의 복합적인 관계망 안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이는 사이버

스페이스와 여성 육체 담론에 하나의 새로운 대응방식의 논리로서 사이

버시대 새로운 페미니즘 정치학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육체 자체를 하나의 

단일한 물질 단위로 파악하기보다 다른 육체들, 대상들, 제도들, 기술들, 

기호체제들, 권력관계들의 복합적 배치 안에서 구성되거나 실체화되는 

것이며 결코 통합적 실체로 보지 않는 점은 사이버시대의 여성 정체성 

구성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사이버문화 시대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여성이 어떻

게 현재 세계질서에 적응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탐구하는 데 

하나의 방향을 제공한다. 탈경계적 공간인 사이버스페이스의 속성을 방

향성 없는 상대주의로만 치부할 수 없으며 나날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정보공간, 정보기술이나 과학기술과 관련된 여성 정체성 재편의 방향을 

보다 복합적 차원에서 탐구해야한다는 인식을 가져야한다. 사이버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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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육체, 정체성 재편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작업은 사이

버스페이스에서 형성되고 있는 복잡다단하고 얼핏 무질서해 보이는 여러 

현상들을 점검하는 데 유용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이버스페이스는 정보/기술 시대에 대응하여 여성

의 육체 개념을 복합적으로 구성하고 새로운 주체로서 삶의 전략을 세우

는 데 하나의 주요한 장이 된다. 일상 생활에서 사이버스페이스가 이제 

친숙한 하나의 공간인 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여성 육체 및 젠더, 정체성 

구성은 이제 사이버 문화 구성에 새로운 이정표로 작용하고 있다. 관습적 

젠더, 육체 범주에 도전하고 서구의 가부장제와 근대성의 기반을 다시 

점검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기술과 육체, 사이버스페이

스와 여성 정체성의 관계는 좀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조명되어 사이버스

페이스가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나아가

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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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yberspace and Reconstruction of Women’s Identity

Chang, Junghee

 (Kwangwoon University)

Recent discourses on cyberculture have changed the patterns 

of women's everyday lives and their politics of identity. The various 

debates on women’s relationship to cyberspace provide new modes 

of conceiving subjectivity as well as new notions of women’s shared 

experiences. This paper examines the recent debates regarding 

women’s relationship to cyberspace, focusing on women’s body 

and reconstruction of identity.

Though cyberspace is helpful for understanding new directions 

of feminism in the age of cyberculture, the logic of identity through 

the binary structures of mind/body and real/virtual should be 

examined in terms of the changing views on cyberspace. Through 

transgressed boundaries and potent fusions, cyberspace can offer 

us a new way of envisaging the relation of technology to women. 

In particular, Deleuze and Guattari's concepts of assemblage and 

multiplicity are helpful for reconfiguring women's identities in an 

increasingly dominant cyberculture age. It provides the possibility 

that new connections of technologies and bodies might generate 

a field within which women's identity might be newly constructed. 

It also shows that the alliance between feminism and technology 

can help women find new ways of constructing identities, which 

leads to establish the proper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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